
 1대  김경식 교장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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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입학생을 맞아 들인지 벌써 두 달. 

모란 향훈 짙어만 가는 5월의 주말에 우리의 숙원이던 본관 준

공과 더불어 개교식을 거행하게 된 것을 기뻐해 마지않는 바입니

다.

청년은 내일의 주인공이요, 청년 교육은 국가의 백년 앞을 설계

하는 막중한 사업입니다. 

더욱이 민주 복지 국가 건설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우리의 현실은 창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영재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막대한 예산과 세심한 배려 아래 가장 

합리적이고 현대적인 환경을 갖춘 배움의 요람이 “웅지의 성취인, 

성실한 사회인, 탐구적 지성인, 합리적 생활인” 을 교훈으로 고고

의 성을 울렸다는 것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이 고장의 기쁨은 

물론이요 온 겨레의 경사라고 생각합니다.



상산 가족일동은 모악의 영봉을 비롯해 고장의 명산들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이 상산의 품에서 그들

이 웅비의 꿈을 안고 “사나이다운 사나이, 한국인다운 한국인, 학생다운 학생 그리고 건강하고 인간다운 인

간”으로 성장하여 장차 사회의 횃불이 될 수 있도록 온 정성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는 청년 하나하나를 

모두 사랑하며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 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참고 견디어 반드시 값진 결실

을 맺을 것이며 그들과 함께 영광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상산건아 여러분!

여러분은 상산 학원의 주인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앞에는 상산이 없었지만 내일의 여러분의 뒤에는 영원

히 상산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스스로 앞길을 개척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땀 흘려 닦은 길을 여러분의 후배들이 지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질적인 생각이 하나

의 목적으로 통일되고 매진할 수 있을 때, 나이, 환경의 차를 넘어서 상산을 구심점으로 하나의 상산, 통일

된 상산을 이룰 수 있을 때 먼 훗날 여러분은 후배들에게 오늘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은 맏이 된 도리를 다해 좋은 전통을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사회를 밝히는 횃불이 되도록 임직원 일동은 열과 성을 다할 것을, 학생 여러분 스스로 전력을 

기울일 것을 맹세합시다. 상산을 구심점으로


